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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동북아시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

 

“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. 그들은 하느님의 (딸과)아들이 될 것이다.” (마태 5:9) 

 

주님의 형제자매들께. 

 

올해 8월 15일은,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4년이 되는 해입니다.  

한국은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날로 기념하며,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일본은 

이 날을 전쟁이 종식된 날로서 기억하고, 평화헌법을 제정하여 다시는 군국주의 유혹에 빠지지 

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

 

한국과 일본의 성공회는 35년간 지속해 온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거의 전쟁과 일본의 식민지 

지배에 의해 지금도 계속되는 아픔과 슬픔, 분노와 불신을 어떻게 마주하며 극복해갈지에 대해서 

함께 대화해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상호협력,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

미래를 목표로 협동하고 있습니다. 특히, 한일 양 성공회의 청년들은, 25년에 걸친 교류를 통해서 

편견의 극복과 문화의 상호이해를 위해 노력하며, 진실한 우정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. 그리

고 많은 대한성공회 출신의 성직자들이 일본성공회 안에서 선교와 목회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. 

 

그러나 양 성공회가 쌓아올린 신뢰관계와 교류에 찬물을 끼얹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

로 양 국가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 대부분은 양국정부의 정치, 경제, 안보 등에 관련된 정

책이 발단이 되었지만,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문제부터, 양 국가 사이의 긴장감이 높

아가고 있고, 양 국가 사이의 친선과 민간교류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. 

이러한 한일 관계 악화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, 그리고 전 세계에 큰 슬픔과 분노를 가져

옵니다.  

 

우리 한일성공회에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리더십으로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습

니다. 

 

8.15 74주년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한일 성공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화해

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연대하여 주님께 받은 평화의 사명을 이제부터 성실히 다할 

것을 약속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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